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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역사관(a global perspective on the past)은 역사연구 및 역사서술의 새로운 

시각과 방법입니다. 종합적이고 연결적인 관점으로 세계사 또는 미시적 사례연구를 

하거나 민족, 나라를 초월한 시야로부터 다국적의 역사현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역사학자 Jerry H. Bentley(1949-2012)에 의하면, 글로벌 발전의 

전체성은 사회의 3 대과정에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즉, 인구의 증가, 기술의 진보 및 

발전, 부동한 사회 사이의 빈번해지는 교류입니다. 동아시아 네트워크에서 지식은 

부단이 이전되고 각종의 신기술, 새관념과 새신앙은 상호 교류하며 부동한 사회는  상호 

공존하는 새로운 수단, 모델 등을 탐구하고 있으며 정복, 공생, 이민 및 외래자와의 

사교 등 예전에 숨겨왔던 주제들이 글로벌 시대에서는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각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학자 오어근(呉于廑, 1913-1993)은 세계역사의 구성은 인류사회가 

초급 단계로부터 고급 단계로 변화하는 수직적 발전과 세계 각 지역이 폐쇄로부터 개방, 

분열로부터 밀접한 관계로 변화하는 횡적 발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글로벌 역사학은 

동아시아 횡적발전을 고찰하는 방법론 면에서 유익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역사관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부동한 문화의 상호작용에 착안하고 부동한 문화의 상호 

작용의 형식과 내용을 해석할 수 있으며 문화 변화의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역사학의 시각으로 동아시아 지식의 이전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 

구성의 참신한 방식이며 상호작용 중에서 동아시아의 변천과 지식의 이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7 년도 연차대회는 북경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회는 글로벌 

역사관에서 출발하여 문화교섭학의 연구대상, 연구방법, 학제적연구, 디지털화 수단 

등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동아시아 각 국 역사를 포함한 글로벌 역사관의 시야를 

구축하며 상호 작용속에서 변천하는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대회는 이하 3가지 면에서 방법론의 운용을 체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문화적 시야: 

문족과 나라의 경계를 진정으로 타파하고 나라, 지역, 민족, 문화, 언어 등을 뛰어넘는  

역사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합니다. 두번째, 상호작용하는 관점: 네트워크의 관계사를 

중점으로 두고 동아시아 및 세계각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한 지역, 

민족, 문화의 사람들이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접촉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제적 연구방법의 종합적 활용: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 그리고 각 자연과학의 방법이 동아시아 문화교섭의 연구에 활용해야 합니다. 

  2017년도 동아시아 문화교섭학회는 북경외국어대학교 글로벌사연구원에서 주최합니다. 

대회는 “글로벌 역사관”을 주제로 하여 동아시아 역사문화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들께 새로운 글로벌 역사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대회 참자를 부탁드리며, 이대회가 동아시아 학술 연구에 있어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연차대회 주제: 글로벌역사관과 동아시아의 지식 이전 

 

패널: 

1. 글로벌 역사관과 동아시아 문화 교섭학 

2. 동아시아와 서양의 관념 이전 

3. 글로벌 시야하의 동아시아 국가별 역사 연구 

4. 동아시아 근대사관의 형성 및 확장 

5. 동아시아 근대 출판 및 지식 환류 

6. 근대 동아시아 신지식의 전파 및 옛 생활방식의 계승 

7. 빅데이터 및 근대 동아시아연구 

8. 지식 이전 중의 문학, 역사, 철학 및 번역 

9. 신 문화사, 생활사 및 기억연구 

10. 동아시아 지식사 연구의 기타 문제 

 

회의일정 

도    착 2017년 5월 12일（금） 

연차대회 2017년 5월 13-14일（토, 일） 

해    산 2017년 5월 15일（월） 

 

신청마감 및 심사결과 발표 

본 대회는 기조강연, 개별 패널세션, 개인발표 및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발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회원들께서는 정해진 개별 패널세션 주제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패널세션은 2 시간씩 배분되며, 사회자 1 명, 지정토론자 1-2 명으로 진행됩니다. 

발표자가 사회자 혹은 지정토론자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 및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참가신청서와 400자 분량의 발표요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은 2017 년 1 월 16 일이며, 대회준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 통과 하신 

분에 한하여 2월 상순에 초대장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용 

대회 특별초대대표 이외의 참자가는 왕복 교통비 및 숙박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가비는 일반 400 위안, 학생 200 위안이며, 현지도착해서 

현금(중국화폐 元)으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및 외화는 받지 

않습니다.)참가비는 환영만찬, 회의기간의 오찬 및 논문집 등의 비용입니다. 

 

참가・발표신청 접수처: 대회준비위원(sciea2017@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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